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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term and concept of “immortality” has garnered a considerable amount of attention worldwide. However, 

research on this topic is lacking, and the question of when the mind of a deceased individual survives death has 

yet to be answered. This research investigates whether morality and mind perception of the dead correlate with 

immortality. Study 1 measures the perceived immortality of people, who were good or evil in life.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ceived morality is related with the perceived immortality. Moreover, participants indicated the extent to 

which each person had maintained a degree of morality and agency/experience of the mind. Therefore, morality 

and mind perception toward a person are related to perceived immortality. In Study 2,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ad three essays on robots (good, evil, and nonmoral), and had to indicate the extent to which each robot maintains 

a degree of immortality, morality, and agency/experience of the mind. The results show that good spirits of a robot 

are related to higher scores of mind perception toward the robot, resulting in increasing tendency of perceived 

immortality. These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that the morality of humans and robots ca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 perception and immortality. This work extends on previous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of social 

robots for overcoming difficulties in human-robo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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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많은 사람들이 불멸에 관심이 있지만, 죽은 이의 불멸은 사회과학에서 지금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다. 

본 연구에서는 죽은 이들의 도덕성 판단과 마음지각에 따라 불멸지각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도

덕적으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및 도덕성과 연관되지 않은 인물에 대한 글을 제시하고, 도덕성 판단, 마음지각 및 

불멸지각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에 대한 불멸의 지각정도가 악한 인물 또는 중립적인 

인물에 대한 불멸의 지각정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물의 도덕성 판단과 마음지각은 불멸을 지각하는 정도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도덕적으로 선한 로봇, 악한 로봇 및 도덕성과 연관되지 않은, 기능적 

로봇에 대한 글을 제시하고, 로봇에 대한 마음지각 및 불멸지각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로봇의 도덕성판단과 

마음지각이 높을수록 로봇의 불멸을 지각하는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도덕성 판단과 마음지각이 인간-로봇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변인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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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있을까? 인간은 불멸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죽음과 불멸은 사회과학에서 지금

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다(Doyle & Gray, 

2020).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신체를 파괴해도 영혼은 계속될 것을 믿는다. 죽은 개

인의 영혼이 남은 사람들에게 다르게 지각된다면, 영혼

의 불멸도 다양하게 지각될 것인가? 어떤 사람의 영혼

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인식될 것인가? 사물(예: 

기계)에도 영혼이 있다고 가정된다면, 사물이 제거된 

이후에도 사물의 영혼이 계속된다고 지각될까?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판단이 불멸지각에 영향을 끼

치는지를 탐색하려 한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해 내려

오는 민담, 종교 의식 또는 일상의 언어 등은 인간의 

선함과 악함에 대한 도덕성판단이 상대방에 대한 인상

형성(Bering, 2006)과 영혼의 불멸지각과 연관됨을 보

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Allison et al.(2009)에 의하면 

정치적 리더의 도덕성은 긍정적 인상형성에 영향을 끼

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더 오래 지속되

는 것으로 지각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Gray et al.(2018)

에 의하면 한 개인의 마음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다르게 지각되는 것으로 보인

다. 선한 사람의 영혼은 자유롭게 초월하는 것으로 지

각되는데 비해 악한 사람의 영혼은 좁은 장소에 감금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

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인 로봇에게 인간과 유사

한 영혼이 있다고 가정된다면, 로봇에 대한 도덕성판단

이 로봇에 대한 마음지각과 불멸지각에도 적용될 것인

지를 검증하려 한다. 그동안 인간-로봇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로봇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일

반적으로 보고되었으며(Dietvorst et al., 2015), 로봇을 

인간과 유사하게 의인화할수록 로봇에 대한 태도가 변

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Wang & Krumhuber,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인화된 로봇에 대한 

도덕성판단이 로봇에 대한 마음지각과 불멸지각에 차

별화된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려 한다.

1.2. 이론적 배경

1.2.1. 불멸과 도덕성 

Gray et al.(2018)은 불멸의 두 가지 유형을 선한 영혼

과 악한 영혼으로 구분하였다. 선한 영혼은 한 상태에

서 다른 상태로 초월하는 특성을 가진데 비해, 악한 영혼

은 좁은 장소에 갇히게 된다.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의 종교교리에서 선한 사람들의 영혼이 신체적 죽음이

후에도 자유롭게 지속됨을 주장하듯이1)(Norenzayan, 

2013; 2016), 스타워즈와 같은 영화에서도 선한 영혼은 

특정한 상태를 초월하여 소통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

처럼 보인다. 반면 찰스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에서 

지독한 스쿠루지는 생전에 지독한 구두쇠였던 친구 말

리가 쇠사슬로 꽁꽁 묶인 유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꿈

속에서 보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해리포터에서 등장하

는 악한 영혼도 역시 호크룩스라는 물체에 숨어서 영

혼을 유지하려 한다(Rowling, 2014). 주술의 힘을 믿는 

문화권에서도 선한 영혼은 물리적 영역의 한계를 초월

하여 다니는데 비해 악한 영혼은 물체에 소속되는 것

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ewis, 1971).

Gray et al.(2018)은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인물에 대

한 글을 제시하고, 인물의 불멸지각(예: 이 인물은 시간

과 공간을 초월한 것 같다)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선한 인물에 대한 불멸지각은 악한 인물에 대한 

불멸지각보다 더 높았다. Gray et al.(2018)에 의하면 불

멸과 연관된 생각에서 선한 영혼의 초월성은 사후세계

에 대한 인간의 통제욕구를 보여준다. 사후세계에서 선

한 인간은 보상을 받고, 악한 인간은 처벌을 통해 고통

받도록 통제하려는 욕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공정성의 

욕구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Carlsmith et al., 2002). 

그렇다면 선한 영혼의 불멸에 대한 믿음은 인간과 

유사하게 지각되는 사물의 불멸지각에도 적용이 될까? 

인간과 사물의 영혼이 유사한 것으로 지각된다면, 인간

과 사물 모두에서 선한 영혼이 악한 영혼보다 시간과 

1) 기독교에서는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고, 불교에

서는 현재 삶에서의 말과 행동에 따라 사후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예: 동물, 다른 사람 등)로 다시 태어남을 주장한다

(Gray et al., 2018). 종교는 불멸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선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사회적 규제의 기능을 종교교리에 

담고 있다(Norenzayan, 20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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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더 불멸하는 것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아닌 사물의 영

혼이 인간의 영혼과 유사하게 의인화되어(예: 감정을 

느끼는 로봇) 지각된다면, 선한 영혼의 인간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선한 영혼의 로봇이 

악한 영혼의 로봇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지각

될 가능성을 검증하려 한다.

1.2.2. 인간과 로봇에 대한 마음지각, 불멸 및 도덕성의 

관계

로봇의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로봇은 일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간과 로봇의 유사

성에 대한 주제는 로봇공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철학, 

윤리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급속도로 보급되는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능은 로봇이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가능한지를 검증해볼 필요

성을 제시한다. 

선행연구(Waytz et al., 2010)에서는 한 개인이 의인

화를 통해 인간이 아닌 대상(예: 동물)을 인간과 유사하

게 지각할수록 인간의 속성(예: 의도적인, 공감하는)을 

부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로봇의 의인화에 대한 선행

연구(Gray & Wegner, 2012; Wang & Krumhuber, 2018; 

Shin, 2021; Waytz et al., 2014)에서는 로봇의 외관과 

기능에 따라 로봇에 대한 선호도(Heo & Jung, 2008)와 

의인화가 달라지며, 이에 상응하여 로봇에 대한 마음지

각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Gray et al.(2007)은 마음지

각이 특정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경험성

(experience)(예: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과 주도

성(예: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의 두 가

지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Gray & Wegner(2012)의 

연구에서는 로봇의 외관이 인간의 모습과 닮을수록 로

봇에 대한 마음지각이 증가함(예: 로봇은 감정을 느낄 

것이다, 로봇은 자기의지대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을 보여주었다. Wang & Krumhuber(2018)의 연구에서

는 로봇의 기능에 따라 인간과의 유사성 지각이 달라

지며, 사회적 로봇의 경우 경제적 로봇보다 인간보다 

더 유사하게 지각되며, 마음지각에서 더 높게 평정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Waytz et al.(2014)은 자율주행자동차

를 의인화할수록(예: 이름과 성별 부여) 연구참가자가 

기계에 대한 신뢰감을 더 높게 평정했으며, 가상의 사

고상황에서도 (기계의 주도성을 더 높게 평정하기 때

문에) 기계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상대측 운전자보다 

더 높게 평정하였다. 최근 널리 보급되는 챗봇(chatbot)

에 대한 연구(Klein & Matinez, 2022)에서도 인간과 유

사하게 의인화할수록(예: 성별과 얼굴표정 부여) 로봇

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감이 증가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로봇이 인간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

부속성에서도 유사하게 의인화되면, 로봇의 마음을 추

론하는 마음지각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근 Yam et al.(2022)은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로봇에게 이름을 부여하여 의인화한 

조건에서 이름이 없는 비의인화조건에 비해 로봇의 부

정적 행동(예: 참가자의 과제수행도에 대해 불공정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이 어떻게 인식될지를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의인화조건에서 로봇이 부정적 행동을 

하면, 비의인화조건에서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보다 로

봇의 마음지각이 더 낮게 평정되었다. 이 결과는 로봇

이 인간과 유사하게 지각되면 도덕적 가치가 활성화되

어 의인화된 로봇의 부정적 행동이 기계적 로봇의 행

동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한 개인이 로봇에게도 인간과 유사한 영혼

이 있는 것으로 지각할수록, 로봇의 마음지각에 영향을 

끼쳐 로봇의 불멸에 대한 태도에서도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한 영혼의 로봇이 악한 영혼의 로봇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불멸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

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불멸에 대한 선행연구(Gray 

et al., 2018)를 확장하기 위해 인간과 비슷하게 의인화

된 사회적 로봇의 영혼이 인간의 영혼과 유사하게 지

각된다면, 도덕성의 정도에 따라 불멸지각이 다르게 나

타나는지를 검증하려 한다. 선한 인간의 영혼이 초월성

의 측면에서 악한 인간의 영혼보다 불멸의 평정 정도

가 더 높다면, 선한 로봇의 영혼이 악한 로봇의 영혼보

다 불멸의 평정에서 점수가 더 높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인간과 로봇의 불멸지각에 도덕적 가치가 영향을 

끼친다면, 인간과 유사한 로봇을 설계하는데 로봇에 대

한 도덕적 판단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줄 것이다

(Savin-Baden & Burden, 2019).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32  신홍임

첫째, 인간과 로봇의 도덕성에 대한 지각은 해당 대

상의 불멸지각에 영향을 끼치는가? 선행연구(Gray et 

al., 2018)에서는 인간의 도덕성과 불멸의 관계를 보여

준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로봇의 도덕성에 대한 지각

과 불멸지각의 관계를 검증하여 선행연구를 확장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한 인간의 조건에서 악한 인

간이나 중립적 인간의 조건보다 불멸지각정도가 더 높

을 것을 예측한다. 또한 로봇이 인간과 유사하게 의인

화되면, 로봇의 도덕성이 높게 평정될수록 불멸지각도 

높아질 것을 예측한다.

둘째, 인간과 로봇의 불멸지각은 인간/로봇의 도덕

성 판단 및 마음지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본 연구

에서는 인간/로봇의 도덕성과 마음지각이 높게 평정될

수록 인간/로봇의 불멸지각정도가 증가할 것을 예측한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과 불멸지각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도덕성판단, 마음지

각과 불멸지각의 관계를 검증하려 한다. 선행연구

(Gray et al., 2012)에 의하면 마음지각의 경험성 차원

은 고통을 받는 피행위자(patient)의 입장에서 상대방

을 도덕적으로 처우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마

음지각의 주도성 차원은 상대방을 행위자(agent)의 입

장에서 도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로봇의 도덕성 판단과 불멸지각에 마

음지각의 어느 차원이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려 한다. 경험성의 차원이 불멸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면, 선한 인간/로봇을 피행위자의 입장

에서 도덕적으로 처우해야 한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주도성의 차원이 불멸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면, 선한 인간/로봇이 도덕적 책

임을 갖게 되는 행위주체로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1

2.1. 연구방법 및 절차 

2.1.1. 참가자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71명(평균연령 만 20.71세, 

남 = 28명, 여 = 43명, 표준편차 = 2.01)이 다양한 심리

학 교양수업의 참가모집에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참가

하였다. 연구 참가에는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

며, 참가자들에게 오천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

하였다. 

2.1.2.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지로 실시되었다. 참가자에게

는 본 연구의 취지를 기억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연구

로 소개하였다. 참가자는 우선 자신의 여가활동에 대해 

짧은 글을 작성하였다. 이 절차는 실험참가자가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

해서 사용되었다.

이후 참가자는 세 인물에 대한 글을 읽고, 이 글의 

주인공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2). 

이 글은 선행연구(Gray et al., 2018)에서 선정하여 제시

하였다(부록 1 참조). 참가자는 글을 읽은 후 글에 제시

된 주인공의 불멸에 대한 네 가지 질문에 7점 척도에서 

응답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4: 보통, 7: 매우 그렇

다). 불멸지각 척도의 네 가지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의 인물은 지구에서의 삶을 초월한 것 같다, (2) 위의 

인물은 사후세계로 간 것 같다, (3) 위의 인물은 영혼의 

자유를 갖고 있는 것 같다, (4) 위의 인물은 시간과 공

간을 초월한 것 같다. 참가자에게 제시된 글과 사용된 

불멸지각척도의 자극재료는 Gray et al.(2018)의 연구

에서 선정하였다. 불멸지각척도는 한국어로 번역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미의 정확성과 표현의 적절성

을 확인하였다. 불멸지각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는 선한 인물의 조건에서 ⍺=.72, 악

한 인물의 조건에서 ⍺=.76, 중립적 인물의 조건에서 

⍺=.81로 나타났다. 

읽기과제가 완료되면, 조작점검을 위해 각 인물의 

2) 읽기과제는 한 개인에게 제시되는 자극이 이와 의미적으로 

연관된 일련의 개념을 활성화시키는 현상인 점화(priming)

를 활용하여 자동적 정보처리과정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

다(Custers & Aarts, 2010). 선행연구(Gray et al,, 2018)에서

는 읽기과제를 통해 특정 개념을 제시하면, 이와 연관된 사

고 및 정서가 유도되어 특정 마음상태(mind-set)가 활성화됨

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인물의 도덕성을 활성화시키

는데 읽기과제를 사용하여, 한 개인의 마음속에 도덕성과 

연관된 사고 및 정서가 활성화되어 인물의 불멸지각과정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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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을 단일문항(예: 이 사람은 도덕적이다)으로 7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글의 내

용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네’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였다(예: 테드 번디는 지금 현재 살아 있다, 마르

셀 빅의 직업은 성직자다, 마틴 루터 킹은 볼펜을 생산

하였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오답을 표기한 참가자 2명

은 분석결과에서 제외되었다. 

인물의 불멸에 대한 평정이 완료된 후, 참가자들은 

마음지각질문지(Gray et al., 2007)에 응답하였다. 이 질

문지는 특정 대상에 대한 마음지각을 주도성(예: 스스

로 계획하는 능력)과 경험성(예: 고통을 느끼는 능력)

의 하위영역에서 구분하여 측정한다. 마음지각의 영문

판 질문지는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후, 전문 번역

인이 다시 교차번역하는 문항검수절차를 거쳤다. 참가

자는 마음지각 질문지의 총 열 개 문항을 읽고,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정도를 7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다. 

연구 1에서 마음지각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는 경험성

의 측면에서 평균 .71, 주도성의 측면에서 평균 .76으로 

나타났다. 마음지각 질문지가 완료되면,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연구를 종료하였다3).

2.1.3. 연구 설계

연구 1은 3(인물의 도덕성: 선한 인물, 악한 인물, 중

립적 인물)의 참가자내 설계로 구성되었다. 인물의 도

덕성은 참가자내 변인이고, 불멸지각정도는 측정변인

이었다.

2.1.4. 분석 방법

연구 1에서는 글에 제시된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불

멸지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6.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분

석, 상관분석 및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 1과 연구 2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가설을 알고 있는 참

가자가 없었다. 또한 불멸지각에 대한 참가자 편향을 제거

하기 위해 Gray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종교에 대한 믿음

의 정도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연구 1과 2에서 참가자의 종

교여부를 조사하였고, 당초 연구 1에 참가하였던 참가자 총 

79명 중에서 8명의 자료를, 연구 2에서는 당초 참가하였던 

총 80명중에서 9명의 자료를 연구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2. 연구결과 및 논의

2.2.1. 조작점검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과 연관된 인물에 대한 글을 

제시하여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영혼의 불멸이 다르게 

지각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물의 도덕성이 각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작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인물의 도덕

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2, 136) = 129.86, p < .001, 

η
2=.65. 선한 인물조건의 도덕성(M = 6.39, SD = 1.01)은 

악한 인물의 도덕성(M = 1.87, SD = 1.98)과 중립적 

인물조건의 도덕성(M = 4.98, SD = 1.5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물에 대한 글을 읽는 조건에 따라 

인물의 도덕성이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2. 인물의 도덕성 조건에 따른 불멸 지각

인물의 도덕성조건에 따라 불멸지각이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인물조건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2, 

136) = 19.32, p < .001, η2 = .22. Fig. 1과 같이 선한 

인물조건의 불멸지각(M = 4.47, SD = 1.56)은 악한 인

물의 불멸지각(M = 3.54, SD = 1.57)과 중립적 인물조

건의 불멸지각(M = 3.76, SD = 1.33)보다 더 높게 나타

났다. 따라서 인물의 도덕성 조건이 인물의 불멸지각에 

차별화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2.2.3.도덕성 판단, 마음지각과 불멸지각의 관계

Table 1과 같이 인물의 도덕성 판단, 마음지각 및 인

Fig. 1. Perceived immortality across morality condition (Stud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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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불멸지각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인물의 도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불멸의 지각정도가 높아졌다, r = .248, p = .042. 또한 

도덕성은 마음지각의 주도성, r = .603, p < .001, 및 

경험성과 유의한 관계에 있었다, r = .254, p = .035. 

또한 인물에 대한 마음지각의 주도성은 불멸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r = .217, p = .048. 또한 마음지각의 

경험성이 높을수록 불멸지각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r = .261, p = .037. 

인물의 도덕성 조건에 따라 마음지각에서 차이가 나

타나는지를 경험성과 주도성의 차원에서 각각 반복측

정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선한 인물(M = 

5.40, SD = 1.66)은 악한 인물(M = 2.79, SD = 1.92)이나 

통제조건의 중립적 인물(M = 3.82, SD = 1.79)보다 마

음지각의 경험성에서 더 높게 평정되었다, F(2, 136) 

= 39.48, p < .001, η2 = .36. 또한 마음지각의 주도성에

서도 선한 인물(M = 5.91, SD = 1.36)은 악한 인물(M 

= 2.49, SD = 2.29)이나 중립적 인물(M = 5.15, SD = 

1.36)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F(2, 136) = 

69.45, p < .001, η2 = .51.

Table 2와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덕성

과 마음지각의 경험성은 불멸지각의 총 변량에서 

13.2%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

해 인물에 대한 마음지각의 주도성은 불멸지각에 유의

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2.2.4. 논의

연구 1에서는 인물의 도덕성과 마음지각이 인물에 

대한 불멸지각과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

음지각의 경험성은 인물의 영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

하여 오래 지속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도덕성과 마

음지각에 대한 선행연구(Gray et al., 2012)에서 상대방

에 대한 도덕적 처우는 상대방이 피행위자로서 고통을 

경험하는 능력(경험성)과 연관됨을 보고한 것과 부분

적으로 일치한다. 연구 2에서는 도덕성 판단, 마음지각 

및 불멸지각의 관계가 의인화되는 대상인 로봇에게도 

확장되어 적용되는지를 검증하려 한다. 

3. 연구 2

3.1. 연구방법 및 절차 

3.1.1. 참가자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68명(평균연령 만 20.49세, 

남 = 38명, 여 = 30명, 표준편차 = 1.78)이 교양수업에

서 참가모집에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참가하였다. 연구 

참가에는 약 10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 오천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였다. 

Mean(SD) Correlations

Variables 2 3 4

1. Morality 3.30(1.77) .603** .254* .248*

2. Mind perception (agency) 4.33(2.05) .592** .217*

3. Mind perception (experience) 4.22(1.55) .261*

4. Immortality 3.64(1.34)

Note. *p < .05, **p < .01

Table 1. Means and correlations between morality, mind perception, and immortality (Study 1)

Predictor B S.E. ß t Fit

Morality .345 .073 .293 2.381*
F=4.444**

R2=.171

Adj.R2=.132

Experience .296 .114 .315 2.594*

Agency .424 .242 .208 1.751

***p < .001, **p < .001

Table 2. Multiple regression using immortality as the criterion (Stud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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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연구도구 및 절차

연구 2는 참가자들이 세 가지 유형의 로봇(선한 로

봇, 악한 로봇, 중립적 로봇)에 대한 짧은 글을 읽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부록 2 참조). 조작점검을 위해 참

가자는 글에 대한 내용이해를 점검하는 세 가지 질문

(예: 몽키킹은 호텔 로봇이다)에 응답하였다. 참가자들 

중에서 오답을 제출한 3명의 참가자는 분석결과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로봇의 도덕성이 적절하게 조작되었

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로봇의 조건에 따라 로봇의 도

덕성을 7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연구 2에서는 로봇의 의인화를 유도하기 위해 Yam et 

al.(2022)을 참고하여 로봇에게 이름과 성별을 부여하였

다. 이에 비해 통제조건의 로봇에게는 이름대신 번호를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세 가지 유형의 로봇에 대해 제

시된 글을 읽고, 연구 1과 동일한 불멸질문지에 7점 척도

에서 응답하였다. 연구 2에서는 “위의 인물”이라는 표현 

대신 “이 로봇은”으로 수정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 2

에서 불멸질문지의 내적 합치도는 .77에서 .82로 나타났다.

불멸지각 질문지가 완료되면, 참가자들이 로봇을 의

인화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예: 이 로봇

은 인간과 비슷하다, 이 로봇은 로봇보다 인간에 더 유

사하다)에 7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ɑ = .72). 

의인화 검사가 완료되면, 참가자들은 각 로봇에 대

해 마음지각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마음지각 질문지는 

연구 2와 동일한 질문지(Gray et al., 2007)를 사용하였

다. 연구 2에서 마음지각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는 주

도성 영역에서 .72, 경험성 영역에서 .76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파악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연구를 종료

하였다.

3.1.3. 연구 설계

연구 2는 3(로봇의 도덕성: 선한 로봇, 악한 로봇, 중립

적 로봇)의 참가자내 설계로 구성되었다. 로봇의 도덕성

은 참가자내 변인이고, 불멸지각정도는 측정변인이었다.

3.1.4. 분석 방법

연구 2에서는 로봇의 도덕성에 따라 마음지각과 불

멸지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6.0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

술통계, 상관분석, 대응표본 t-검정 및 반복측정 변량분

석을 수행하였다.

3.2. 연구결과 및 논의

3.2.1. 조작점검 

연구 2에서는 로봇의 도덕성을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조작하였다. 도덕성 조건을 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분

석한 결과 도덕성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2, 128) = 

4.694, p = .011, η2=.06. 선한 로봇조건의 도덕성(M = 

3.51, SD = 2.11)은 악한 로봇(M = 2.58, SD = 1.90)의 

도덕성과 중립적 로봇조건(M = 3.21, SD = 1.87)의 도

덕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세 가지 조건에 

따라 로봇의 도덕성이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2에서는 로봇에게 이름을 부여하여, 의인

화를 조작하였다. 의인화가 적절하게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인화된 로봇(예: 선한/악한 로봇)과 

번호를 부여하여 의인화되지 않은 기능적 로봇(예: 호

텔로봇)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의인화를 평정하도록 하

였다. 그 결과 선한 로봇(M = 3.95, SD = 1.65)은 호텔 

로봇(M = 3.01, SD = 1.91)보다 의인화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t(64) = 2.84, p = 008. 또한 악한 로봇(M = 3.41, 

SD = 1.65)은 호텔 로봇(M = 3.01, SD = 1.91)보다 의인

화에서 더 높게 평정되었다, t(64) = 2.21, p = 043. 이 

결과를 통해 연구 2에서 로봇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의

인화가 적절하게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2. 로봇의 도덕성판단, 마음지각과 불멸지각

로봇의 도덕성 조건에 따라 불멸지각이 달라지는지

를 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도덕성조건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2, 128) = 7.478, p = .001, η2 

= .10. Fig. 2와 같이 선한 로봇조건의불멸지각(M = 

2.89, SD = 1.26)은 악한 로봇(M = 2.69, SD =1.28)의 

불멸지각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t(64) = 2.56, p = .013. 

또한 선한 로봇에 대한 불멸의 지각정도는 의인화되지 

않은, 중립적 로봇조건(M = 2.55, SD = 1.41)의 도덕성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t(64) = 3.051, p = .003.

Table 3과 같이 로봇에 대한 도덕성판단, 마음지각 

및 로봇의 불멸지각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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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로봇의 도덕성을 전반적으로 

높게 지각할수록 불멸의 지각정도가 높아졌다, r = 

.586, p < .001. 또한 로봇의 마음지각은 불멸지각과 유

의한 관계에 있었다. 로봇의 경험성이 높을 수록 불멸

지각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r = .574, p < 

.001. 로봇의 주도성에 대한 지각도 불멸지각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r = .438, p < .001. 

한편 로봇의 도덕성 조건에 따라 마음지각에서 차이

가 나타나는지를 경험성과 주도성의 차원에서 각각 반

복측정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선한 로봇(M 

= 3.37, SD = 1.14)은 악한 로봇(M = 1.94, SD = 1.03)이

나 통제조건의 중립적 로봇(M = 2.67, SD = .93)보다 

마음지각의 경험성에서 더 높게 평정되었다, F(2, 128) 

= 67.20, p < .001, η2 = .51. 또한 마음지각의 주도성에

서도 선한 로봇(M = 3.46, SD = 1.41)은 악한 로봇(M 

= 2.12, SD = 1.41)이나 중립적 로봇(M = 3.01, SD = 

1.02)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F(2, 128) = 

57.82, p < .001, η2 = .47.

Table 4와 같이 도덕성판단과 마음지각(경험성/주도

성)이 불멸지각에 끼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덕성판단과 마음지각의 경험성

이 불멸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끼쳐, 총 변량의 46.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마음지각의 주도

성은 불멸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3.2.3. 논의

연구 2에서는 의인화된 로봇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

과 마음지각의 경험성에 따라 불멸지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연구참가자가 의인화된 

로봇의 도덕성을 높게 평정할수록 로봇의 영혼이 시간

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고 응답했음을 보여준다. 또

한 의인화된 로봇이 인간처럼 정서를 느끼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수록 불멸지각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마음지각의 주도성은 로

봇의 불멸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불멸지

각에서 선한 로봇의 영혼을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지각하고, 경험성의 역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Mean(SD) Correlations

Variables 2 3 4

1. Morality 3.02(1.90) .258* .273* .586**

2. Mind perception (agency) 2.86(.91) .574** .438**

3. Mind perception (experience) 2.66(.86) .574**

4. Immortality 2.71(1.28)

Note. *p < .05, **p < .01

Table 3. Means and correlations between morality, mind perception, and immortality (Study 2)

Predictor B S.E. ß t Fit

Morality .305 .073 .454 4.154***
F=19.31***

R2=.491

Adj.R2=.466

Experience 1.043 .377 .791 2.766**

Agency -.562 .353 -.465 -1.593

***p < .001, **p < .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using immortality as the criterion (Study 2)

Fig. 2. immortality ratings in the conditions of a bad, 

a nonmoral and a good robot (Stud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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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로봇에 대한 도덕적 처우에서 로봇을 피행위자로

서 인식하고, 선한 로봇을 도덕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악한 로봇이나 중립적 로봇에 대한 도덕적 처우보다 

더 합당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인간-로봇의 상호작용에서 로봇에 대한 도덕성

판단과 마음지각의 경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로봇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과 

마음지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불멸지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선한 인

물이 악한 인물이나 중립적 인물보다 불멸지각에서 더 

높게 평정되었다. 또한 선한 인물에 대한 마음지각이 

악한 인물에 대한 마음지각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와 더불어 인물의 도덕성과 마음지각은 불멸지각과 유

의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연구 2에서는 의인화된 로봇

의 도덕성과 마음지각이 불멸지각과 유의한 관계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한 로봇은 악한 로봇이나 중립

적 로봇보다 불멸지각에서 더 높게 평정되었다. 또한 

선한 로봇에 대한 마음지각은 경험성과 주도성에서 모

두 악한 로봇이나 중립적 로봇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로봇의 경우에도 인간과 유사하

게 도덕성에 대한 판단이 로봇의 불멸지각과 마음지각

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서 시사점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Gray et al., 2018)에서는 인물의 

도덕성이 불멸지각과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인간의 도덕성

에 대한 판단과 불멸지각의 관계가 의인화된 로봇에 

대한 불멸지각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불멸지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차변인(예: 미신을 믿는 경향, 공정성 욕구 등)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

다. 또한 불멸에 대한 긍정/부정 감정이나 불멸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적/상황

적 변인을 확장하여 불멸지각과 도덕성판단의 관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사회과학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불멸지각의 주제에 대해 양적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ray et al.(2018)을 

토대로 불멸의 조작적 정의와 연구도구를 선정하여 활

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불멸지각척도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기 때문에 

참가자의 다양한 반응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불멸지각척도의 표현에는 모호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참가자는 “사후세계”를 ‘천국’과 ‘지옥’으

로 동시에 해석할 수 있으며, 불멸의 개념을 ‘영혼의 

초월’뿐만 아니라 ‘영혼의 초월에 대한 소망’으로도 해

석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더 세분화된 연구도구를 

개발하여 불멸지각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간/로봇의 마음지각을 경험

성과 주도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불멸지각

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서를 느끼는 경험

성의 차원은 불멸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끼쳤지만, 마음

지각의 주도성은 인간/로봇의 불멸지각에 영향을 끼치

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불멸지각에서 상대방을 도덕적으

로 처우해야 하는 피행위자로 바라보는 관점이 도덕적 

책임이 부여되는 행위의 주체로서 대하는 관점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예: 인간, 로봇, 챗봇과 같은 무형의 AI 등)에 대한 

도덕적 판단상황에서 마음지각의 하위차원을 세분화

하여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Keijsers et 

al.(2021)은 로봇에 대한 마음지각을 외현적(explicit) 

차원(예: 로봇이 감정을 느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내

용을 직접적으로 제시)과 암묵적(implicit) 차원(예: 인

간의 가해행동에 대한 로봇의 정서반응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여 마음을 추론하도록 유도)으로 구분하여 조작

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차원의 마음지각은 로봇에 대

한 가해행동을 비도덕적으로 판단하고, 가해행동을 비

난하는 정도에 영향을 끼쳤지만, 암묵적 차원의 마음지

각은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는 참가자가 로봇에 대한 가해행동을 비난할수록 로봇

을 해치려는 의향이 커지는 모순적 결과가 나타나 연

구참가자에게 일반적으로 로봇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

는 마음지각의 조작과 로봇에 대한 가해행동의 도덕성 

판단의 도구가 정교화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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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로봇을 의인화하였지만, 로봇에 대한 마음지각

을 외현적/내현적 차원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상에 대한 불멸지각에서 불멸의 정도와 

불멸을 바라는 정도를 구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불

멸지각에서 선한 로봇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선한 로봇이 더 오래 지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하

는 태도는 서로 구분된다. 이와 더불어 로봇에 대한 마

음지각이나 불멸지각이 다양한 상황(예: 과제 수행에

서 로봇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상황, 로봇에 대한 가해

행동 등)에서 인간-로봇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끼

치게 될지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불멸지각 및 마음지각의 하위차원을 세분화된 방식으

로 유도하여 미래의 갈등상황에서 인간-로봇의 상호작

용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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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읽기과제 자극재료

연구 1

1. 선한 인물의 조건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Ling)은 시민권 운동가

로 활약하였다. 비폭력시위와 행진으로 미국의 인종차

별에 효과적으로 저항하였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주로 미국

의 아틀란타지역에서 살았으며, 1968년에 39세의 나이

로 죽었다.

2. 악한 인물의 조건 

테드 번디(Ted Bundy)는 최근까지 알려진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이다. 그는 1970년대에 30명 이상의 

여성을 살해했으며, 현재 조사중인 많은 미해결 살인사

건의 용의자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솔트 레이

크에서 살았으며, 1989년에 42세의 나이로 죽었다.

3. 통제(도덕성 비연관)조건 

마르셀 빅(Marcel Bich)은 세계에서 주목받는 볼펜

생산사업의 창시자이다. 1945년 파리 외곽의 낡고 오

래된 공장을 인수하여 일회용 볼펜을 고안하고 생산하

였다. 그는 주로 파리에서 살았으며, 1994년에 74세의 

나이로 죽었다.

연구 2

1. 선한 로봇의 조건

로봇 ‘스쿠비’는 최근 개발된 남성 전투로봇이다. 이 

로봇은 전투에서 병사들을 가장 많이 숨지게 하는 폭

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로봇이다. 이 로봇은 최

근 기능상의 문제로 해체되었다. 

2. 악한 로봇의 조건 

로봇 ‘몽키킹’은 최근 개발된 남성 전투로봇이다. 이 

로봇은 전투에서 적군과 민간인을 대량 살상할 수 있

다. 이 로봇은 최근 기능상의 문제로 해체되었다.

3. 통제(도덕성 비연관)조건 

로봇 23은 최근 개발된 호텔 로봇이다. 이 로봇은 언

제나 다양한 여행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준다. 이 로봇

은 최근 기능상의 문제로 해체되었다. 


